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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 SK그룹 살리기 적극 나선다!
최신원 회장 가족 좌장으로 … 그룹 대주주 일가 사태수습 단결 모습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SK그룹 대주주 일가가 역할 분담을 통한 회사 살리기에 나서 주목된다.

고 최종건 1대 회장의 아들인 최신원 SKC 회장(51)과 최창원 SK글로벌 부사장(39), 고 최종현 2대 회장의 

아들인 최재원 SK텔레콤 부사장(40) 등은 최태원 SK 회장(43) 구속 이후 역할분담을 통해 사태수습에 나서고 

있다.

SK관계자에 따르면, 최신원 회장은 최근 가족회의를 주재하며 최종현 회장 사후 대주주의 단결을 위해 최

태원 회장을 가족 대표로 추대하고 보유지분을 일임했던 일을 상기시킨 뒤 사태수습에 발벗고 나서자고 강조

했다.

최신원 회장은 1주 전 해외출장에서 귀국해 곧바로 최태원 회장을 면회하고 심리적 안정을 당부하는 등 가

족 내 좌장으로서 역할을 맡고 있다.

2003년 초부터 미국에 나가 있던 최창원 부사장은 2주 전 귀국해 SK글로벌 경영 정상화에 주력하고 있다.

최창원 부사장은 SK글로벌과 그룹 구조조정추진본부를 하루에도 몇번씩 왔다갔다하며 사태 해결방안을 모

색하고 있다.

특히, SK글로벌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 발전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부사장은 그룹구조조정본부에서 매일 자정 무렵까지 일하며 후방 지원을 담당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원 부사장은 최태원 회장을 수시로 면회하는 등 뒷바라지를 하고 있으며, 그룹의 주요 전문경영인들을 

도와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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